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힙(Heap, 26, 농부)
시엠립주치 크렝마을에사는힙은수년
간경작해오던농지를하루아침에기업에
빼앗겼습니다.

강제퇴거가 남긴것들1. 가족해체



강제퇴거가 남긴것들2. 젂통& 커뮤니티파괴

홍(Hong, 39, 약초채집)
프레이랑숲에서사는쿠이족선주민
인홍은개발로숲이파괴되면서젂통
과생계를잃게되었습니다.



마이(Mai, 49, 주부)
2008년 4월 캄보디아북부보스마을에
사는마이는지역에설탕공장이들어서
면서보상도못받고쫓겨났습니다.

강제퇴거로 모든 것을 잃자 안되겠다 싶
어 250km를 걸어 총리를 만나러 갔어요. 

프놈펜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못만나고
경찰에 체포되었어요. 같이 간 사람들과
남편마저 절 두고 도망갔어요. 저는 당시
임신 5개월이라 도망치지 못하고 8개월
을 감옥에서 보냈죠.

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. 감옥에서 아이
를 낳았는데, 아프고 출혈도 심하고 너무
고통스러웠어요. 돌봐 줄 사람은 아무도
없었구요. 그 아이가 이 아이에요. 태어난
것 만으로도 기적이라는 생각에 이름을
‘삼랑(행운)’이라고 지었어요.

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지금, 
힘드네요.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. 

강제퇴거가 남긴것들3. 신체적정신적고통



강제퇴거가 남긴것들4. 재산및생계박탈

소팔(Sophal, 32,네일아티스트 )
프놈펜데이끄라홈에살던소팔은지역이신청사부
지로결정되면서 2009년 강제퇴거되었습니다.

어느날 우리 동네가 신정부청사
와 호텔등이 들어온다는 소식
을 들었어요. 

정부는 턱없이 작은 돈을 제시
하며 이것을 받고 나가든, 그냥
나가든 선택하라고 했습니다.

그렇게 3년을 싸웠어요.그러나
2009년 1월 새벽 2시, 철거반
이 들이닥치며 모든게 끝났죠.

당시 철거반원들에게 짐이라도
챙길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
지만 소용없었어요. 건진거라곤
재봉틀뿐 이었죠.

모든걸 잃고 살던곳에서 40km 
떨어진 열악한 재정착지로 강제
이주 되었어요. 지금은 직장도
없어 돈도 못 벌어요.

아이가 아파 빚까지 낸 터라 이
젠 정말 빈털터리가 되었네요.



바니(Vanny, 32,자영업 )
바니는프놈펜벙깍호수인귺에서가게를운영하다마
을이강제퇴거대상이되자적극적으로퇴거반대운동
을펼치고있습니다.

강제퇴거가 남긴것들5. 무시와소외



“나도 캄보디아가 발전하길 바래요. 하지만 나에게 발전이란 정의(Justice)입니다. 
우리에게 총을 쏜 사람들 처럼, 죄 지은 사람들이 유죄판결을 받고 무고한 사람들이 풀려나는 거죠.

정부가 제발 눈 똑바로 뜨고 가난한 사람들을 봤으면 합니다. 자신들의 권력과 돈만 돌보지 말고
가난한 사람들을 돌봤으면 합니다.  가난한 사람들도 마음이 있고, 권리가 있습니다. “ 

– 치 크렝 마을의 힙



어디서나볼수있는보통의동네아주머니, 우리 어머니
가삶을무너뜨리는퇴거에맞서거리로나섰습니다.

지금 그들의투쟁을지지해주세요.  
불도저가집을무너뜨릴수있지만, 우리의 삶까지무너
뜨릴수는없습니다.

“아이들도 지금은 엄마가 밖에 나가 싸워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.  
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해도 불평하지 않아요. 그저 미안할 뿐이죠.” 

- 바니-




